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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7일(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3. 7. (목)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 (044-203-4080) 담 당 자 문성용 사무관(044-203-4089)

산업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미국에서 투자유치활동 추진

 - 미국의 신산업·융합 비즈니스 행사인 SXSW와 연계하여 투자유치효과 극대화

 - 스타트업 피칭 및 한국 홍보관 설치, 라운드테이블, 1:1 면담 등 다양한 활동 추진

1. 행사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8.(금)~11.(월), 코트라와 함께 스타트업과 

신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텍사스 오스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

설명회(주재: 이호준 투자정책관, 코트라 IK 장상현 대표 참여)를 비롯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미국은 단일국가로는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로, 한국의 총 외국

인직접투자의 23%(누적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투자국이며, 최근 

바이오·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 (’13) 35 → (’14) 36 → (’15) 54 → (’16) 38 → (’17) 47 → (’18) 59 (억불, 신고)

ㅇ 이번 행사는 투자가들과의 접촉면 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IR) 효과성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 트렌드 및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선보이는 국제 

행사인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South by Southwest)와 처음으로 

연계해 개최되는 것으로,

< SXSW(South by South West) 개요 >

일시/장소: ’19.3.8(금)∼3.17(금) / 오스틴 컨벤션 센터 등 오스틴 전역(’18년 43만명 참관)

프로그램: 컨퍼런스(Interactive, Convergence 중심), 전시, 축제로 구성

특징: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라고 불리며, 기존의 음악·영화 중심의 축제에서 나아가, 스타트업 
트렌드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기술 관련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는 행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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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투유치를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및 인공지능, 정보통신, 고급
소비재(스마트가전·건강기능식품 등) 등 한-미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협력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 SXSW 한국관 운영·스타트업 피칭 행사 >

□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의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해 자금·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엑셀러레이터) 중 하나인 
얼리민트*와 협업을 통해 3.8~9. 우리 스타트업 10개, 미국·유럽연합(EU)·
인도·러시아의 외국 스타트업 10개 등 총 20개사가 참여하는 ‘2019 얼리
민트 콤페티션(2019 EarlyMint Marketing Competition)’을 개최할 예정이다.

* 텍사스 오스틴에 소재한 외국 스타트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매년 10개사 내외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하고 운영자금 및 코칭 지원, 지분 참여

ㅇ 이번 행사는 세계시장에서 잠재력 있는 국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스타트업 피칭* 대회를 산업부와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최초로 기획해 개최하는 것으로,

*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가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기술을 홍보하는 행사

ㅇ 이 국장은 피칭 대회 축사를 통해 “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견인차임을 강조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
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조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① 선두주자
(Front-runner), ② 파괴적 혁신가(Disruptive Innovator), ③ 게임체
인저(Game Changer)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본 대회
에서 선전을 당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 대회에 참여한 창업 초기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하기 위한 성공 경로를 밟아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성공을 매력
적인 투자처인 한국에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ㅇ 투자유치 행사와는 별도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전시회
(Trade Show)가 개최되는 4일간(3.10~3.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
관하고 한국의 우수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여하는 한국 홍보관을 설치
해 투자유치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3 -

< 오스틴·실리콘밸리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

□ 산업부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가 개최한 오스틴과 창업 초기

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북미 주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각각 개최해 한-미 양국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투자협력 방안과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 (오스틴) 3.9(토) 12:00~13:30 // (실리콘밸리) 3.11(월) 10:30~13:00

ㅇ 오스틴에서 개최할 라운드테이블에는 정보기술(IT)업체, 벤처캐피탈 등 

5개의 기업이 참여해 양국 간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적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창업기업간 또는 

스타트업-투자가(VC, PEF)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ㅇ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될 라운드테이블에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용 지능형

센서, 고급가전, 정보기술(IT),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가 모두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 국장은 두 곳에서 개최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인사말을 통해 

투자처로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요인을 중심으로 투자 관심도를 

높이기로 했다.

ㅇ 구체적인 강점요인으로 ① 높은 대외신용도,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FTA) 네트워크 등 안정적인 경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으며, ②

창의적인 인재와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③ 규제 샌드박스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 국장은 “교통수단·숙박·사무실 공유 등의 공유경제 기반 

사업과 시장의 요구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이커머스 사업을 중심

으로 양국 창업 초기 기업 간의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참석 

기업에 제안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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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국 기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기술 등 

신기술간의 융합과 연계를 통해 경제와 산업의 체계를 디지털화해 나가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고,

ㅇ 구체적인 협력 모델로 ”제조업과 디지털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사업모델을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혁신과

자본력을 모두 갖춘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벤처캐피탈에 대(對)한국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투자자들부터 약 2.1억 달러 규모의 즉시

신고와 1.6억 달러의 연내 투자의향을 확인하여 미국발 대한투자를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A(헬스케어) 0.5억 달러, B(산업용 센서) 0.2억 달러, C(물류·유통) 0.3억 달러, D(소비재)

0.1억 달러 등

□ 이번 투자설명회(IR) 활동에서 대한(對韓) 투자의향을 밝힌 투자가를 

중심으로 1:1전담관 지정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해 계획한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문성용 사무관(☎ 044-203-40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